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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조직몰입이 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G시에 위치한 3개의 종합병원 간호사로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임을 고려하여 온라인 설문

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21년 8월 20일부터 8월 30일이었다.

연구결과, 셀프리더십(r=.618, p<.001), 자기효능감(r=306, p<.001), 조직몰입(r=0518, p<.001)은 안전관리활동과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또한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조직몰입이 안전관리활동을 38.2%로 설명하였다 (F=20.478, p<.001). 그러므로, 종

합병원간호사의 환자관리활동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리더십 교육, 자기효능감 교육 등을 실시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조직몰입 향상을 위해 긍정적인 업무환경 조성과 간호사 업무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적절한 보상 체계의 마련이 된다면 환자안

전관리활동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조직몰입, 안전관리활동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study for nurses in general hospital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self-effica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nurses at three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G City.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in 

consideration of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Data collection was from August 20 to August 30, 2021. As 

a result of the study, self-leadership (r=.618, p<.001), self-efficacy (r=306, p<.001), organizational immersion 

(r=0518, p<.001)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In addition, self-leadership, 

self-effica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explained 38.2% of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F=20.478, 

p<.001). Therefore, it would be helpful to provide regular leadership education and self-efficacy education to 

increase patient management activities of general hospital nurses. In addition, if a positive work environment, 

legal standards for nurse work, and an appropriate compensation system are established to improve 

organizational commitment, it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environmental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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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필요성

2019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전 세계는 감염병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면역력이 저하된 노

인, 소아, 암환자, 면역억제 질환자들이 코로나19로 다

수 사망함으로써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중

요성이 인식되었다[1]. 안전관리활동이란 환자에게 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사가 시행하는 모든 간호활동

을 말한다. 

그러나 국내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종합병원에서 

적극적으로 환자 안전관리활동을 하기에는 간호인력과 

병원 시스템의 한계, 자원의 부족, 경영진의 부족한 마

인드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2]. 미국의 경우 “인

간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다(to error is human)”

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시각을 바꿔 

놓았다. 즉, 의료진 모두 인간이기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사고를 예방하자,는 

개념으로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

를 보호하는 방향 전환을 시작하였다[3]. 반면 우리나라

의 경우는 의료사고 자체를 의료진의 태만이나 부주의

로 인식하기 때문에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이 침묵하

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또 의료사고는 대중에게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건으로 인식되어 있어 사고를 일

으킨 의료진은 거친 비난에 노출된다[5]. 이에 우리나라

에서도 안전관리활동의 적극적 자세로의 전환을 통해 

환자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태도 전환이 필요

하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24시간 환자간호에 임하므로 

상대적으로 환자 안전사고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에 간호사 측면에서 환자 안전사고 활동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임상현장에서 간호사

에게 안전사고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임상 경력,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수료 유무, 자기효

능감, 조직효능감, 조직몰입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6], 이에 대한 세심한 고찰이 필요하다. 

간호사의 셀프리더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간호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셀

프리더십이 강한 간호사는 자신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통해 자신이 가진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며 질적간호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스스로 목표설정과 보상을 조율하

며, 자율성을 갖고 구성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쳐 구성

원 전체에 열정을 높이는 데 큰 공헌을 한다[7]. 이는 코

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쏠

린 시선 즉, 감염병을 옮겨준다는 부정적인 인식, 감염

병이 무서워 병원을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시선 등에

서 동료를 보호하고 자율성을 갖고 업무에 임하게 돕는

다. 또한 동료의 사기 진작을 통해 전염병의 최일선에서 

생명을 지키는 사명감을 일깨우고, 서로 코로나19에 전

염되지 않도록 동료들을 지키고 돕는데 도움을 준다[1]. 

셀프리더십이 높은 간호사는 스스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업무에 임할 뿐 아니라 동료에게 안정감을 주어 업무 효

율성을 높인다.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 시 높

은 셀프리더십을 가진 간호사는 병원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성이 높은 인력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

움을 준다[7].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은 개개인의 동기부여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간호전문직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8].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업무 처리에 유연성을 발

휘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한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사는 간호업무에 자신감이 강해 갑작스러운 

응급상황 대처에서도 매우 유능하게 대처하며 적극적으

로 환자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성향을 보인다[8]. 간

호사의 유연한 대처능력은 매 순간의 위기에 대처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전략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조직몰입은 조직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책임감을 발

휘하는 것으로 조직성과의 성패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다[9]. 조직몰입이 높은 간호사는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진과 긍정적이고 활발한 대인관

계를 맺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10]. 코로나19 이후 병

원에 자발적으로 남아 간호에 전념하는 간호사의 특징

이 조직몰입인 것으로 밝혀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러나 간호사 세대 간의 다양한 차이로 인해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X세대 의 경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시기

에 자라나 사회적 지위와 자기계발을 통한 사회적 성취

를 매우 중요한 목표로 인식해 조직몰입이 매우 높다. 

반면 부모로부터 경제적 풍요를 경험하거나 IMF로 인해 

부모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양극화 세대인 M, 

Z세대의 경우, 질적인 삶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해 조직

보다는 개인이 우선하여 조직몰입이 상대적으로 빈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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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 이에 환자관리활동에 조직몰입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 안전관리활동의 중요성을 밝힌 연구[2], 수술실 간

호사를 대상으로 안전문화인식, 직무스트레스, 전문직 

자아개념이 안전관리활동과의 영향연구[7], 수술실간호

사를 대상으로 팀워크와 안전관리활동과의 관련 연구

[12], 상급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직시민행동, 안전관

리 인식이 안전관리활동과 관련 연구[13] 등 상급병원이

나 수술실 간호사에 국한되어 연구된 경우가 다수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간호인력 확보가 병원 시스템을 

지탱하는 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간호사의 

개인적 성향과 연관되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

므로 본 연구는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조직몰입이 안

전관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조직몰입이 안전관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G시에 위치한 3개의 종합병원 간호사

로, 연구목적 및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뒤 설문

지를 통해 편의표집 형태로 진행되었다. G-power를 이

용하여 유의수준 .05, 중간효과 크기 .15, 검정력 80%, 

예측변수 7개를 입력한 결과, 최소 표본 크기는 130명

이 산출되었으며 탈락률 20%를 고려해 156부를 모집하

려고 했으나, 연구대상 모집이 143명으로 제한되어 최

종 143부가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셀프리더십

Manz[14]가 개발한 도구를 Hee[15] 간호사 대상으

로 측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Hee[15]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α=.8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32이었다.

2.3.2 자기효능감

Sherer 등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General Self-Efficacy Scale)를 정애순[16]이 번역한 

17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정애순[1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0이었

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76이었다.

2.3.3 조직몰입

Mowday(1979)등이 개발한 도구를 이명하[17]가 번

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5문항, 7점 

Likert척도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명하[2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1,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54이었다.

2.3.4 안전관리활동

이금옥[18]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관리활동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금옥[18]의 연구에서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95,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44이었다.

2.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21년 8월 20일부터 8월 30일이었다. 

연구자가 3개 종합병원의 협조를 얻어 구글 설문지를 

통해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에 동의한 

간호사가 설문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실시하였다.

2.5 자료분석

자료는 SPSS WIN 25.0으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제 변수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

차, 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 상관

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하였고, 영향요인 분석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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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나이는 평균 31.54±5.25세이었다. 근무부

서는 병동이 54.5%, 특수부서가 46.2% 순이었고. 총경력

은 3년∼5년이 38.4%로 가장 많았고 평균 5.33±5.42년

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4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Age (years)

≤25 48 (33.5) 31.54± 

5.25

(years)

26∼29 52 (36.3)

≥30 43 (30.2)

Marital status
Unmarried 80 (55.9)

Married 63 (44.1)

Religion
Yes 66 (46.2)

No 77 (53.8)

Education
College 47 (32.7)

≥Bachelor 96 (67.3)

Working

department

Ward 78 (54.5)

Special 

Department
38 (26.6)

Etc 27 (18.9)

Working type
Day work 61 (42.6)

Shift work 82 (57.4)

Total career

(years)

≤2 50 (35.0) 5.33± 

5.42

(years)

3∼5 55 (38.4)

≥6 38 (26.6)

Position

Staff nurse 120 (83.9)

≥Charged 

nurse
23 (16.1)

3.2 변수의 정도

대상자의 각 변수의 평균점수는 셀프리더십 

3.51±0.41점, 자기효능감은 평균평점 3.70±0.43점, 

조직몰입은 7점 만점에 평균평점 4.40±0.48점, 안전관

리활동은 3.68±0.45점이었다<Table. 2>. 

Table 2. The Degree of Variables    (N=143)

Variables Range Min∼Max
Average

M±SD

Self-Leadership 1∼5 2.45∼4.81 3.51±0.41

Self-efficacy 1∼5 2.47∼4.93 3.70±0.43

Organizational 

commitment
1∼7 1.33∼5.60 4.40±0.48

patient safety 

management 
1∼5 2.67∼4.33 3.68±0.45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활동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활동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Table 3. Difference i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3)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F(p) Scheff's

Age (years)

≤25 3.64±0.41

0.613 .54226∼29 3.67±0.45

≥30 3.66±0.51

Marital status
Unmarried 3.62±0.40

0.658 .557
Married 3.81±0.54

Religion
Yes 3.66±0.44

0.605 .546
No 3.61±0.31

Education
College 3.56±0.55

≥Bachelor 3.71±0.39

Working

department

Ward 3.77±0.45

1.906
.153Special 

Department
3.81±0.33

Etc 3.68±0.27

Working type
Day work 3.71±0.41

2.064 .141
Shift work 3.67±0.41

Total career

(years)

≤2 3.68±0.44

1.906 .1533∼5 3.62±0.43

≥6 3.77±0.45

Position

Staff nurse 3.68±0.40

1.480 .141≥Charged 

nurse
3.67±0.42

3.4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조직몰입, 안

전관리활동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안전관리활동과 셀프리더십(r=.618, 

p<.001), 자기효능감(r=306, p<.001), 조직몰입(r=.513,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Variables 1 2 3

Self-Leadership 1
.607**

(<.001)

394**

(<.001))

.618**

(<.001)

Self-efficacy 2 1
.388**

(<.001)

306**

(<.001)

Organizational commitment 

3
1　

.513**

(<.001)

patient safety management 

4
1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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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상자의 완전관리활동에 영향 요인

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단

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기본가정과 다중공선성 진단을 한 

결과, Durbin-Watson이 1.815이었으며, 공차한계

(tolerance)는 0.971∼0.991로 0.1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단계적 다중회

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가정은 충족되었다.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조직

몰입이 안전관리활동을 38.2% 설명하였다 <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Variables B SE β t(P)

constant number 0.856 0.581 　
3.473

(<.001)

Self-

Leadership
0.481 0.057 0.179

5.854

(<.001)

Self-efficacy 0.145 0064 0.129
2.966

(.024)

Organizational 

commitment
0.264 0054 0165

2.941

(.003)

R2=.395, Adj.R2=.382, F=20.478, p<.001

4. 논의

본 연구는 종합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조직몰입 간의 관계 분석 및 안전관리활동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임상현장의 안전관리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3.51점으로 선행연구와 

매우 유사하였다[7]. 이는 간호교육이 간호교육인증평가

를 통해 표준화과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비슷한 수치

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효능감은 3,70점으로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였으며, 직무몰입은 4.40점으로 

선행연구들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다[7]. 이처럼 자기효

능감, 조직몰입에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코로

나19 팬데믹 동안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 주로 남았기 때문으로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환자안전관리활

동은 3.68점으로 상급병원 간호사 대상 연구 3.55점

[19], 대학병원 간호사 대상 연구 3.41점[20]보다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동안 주기적

으로 즉각적인 감염교육이 간호사에게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지침이 수시로 바뀜에 따라 지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안전관리활동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손씻기 및 마스크 착용 

교육 등의 감염교육이 공중 매체를 통해 수시로 방영됨

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대중의 시각 역시 상승했기 때

문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결혼 유무, 근무부서, 

근무형태, 의료기관 인증 경험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6]. 특히, 선행연구자는 주간근무자가 교대근무자

에 비해 집중도와 지각력이 높아 안전관리활동이 상승

함을 주장한다. 또한 의료기관인증 경험은 인증을 준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론교육과 임상술기술 교육이 

진행되므로 안전관리활동이 상승함을 주장한다[21]. 수

술실간호사의 경우 병동간호사에 비해 환자 교류 시간

이 매우 짧고, 상대적으로 고위험 간호가 진행됨으로 자

칫 환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관리활동이 매우 중

요하다. 수술실간호사 대상의 연구에 따르면 의료기관인

증 평가에 환자확인에 대한 영역이 존재하여 환자확인

을 위한 의사소통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이행도가 증가해 환자관리활동이 높아짐을 주장한다

[13]. 그러므로 환자관리활동 상승을 위해 간호사의 근

무형태에 대한 유연성을 강화하여 간호사의 피로도를 

줄여야 한다. 또한 수술실간호사와 같이 환자체류 시간

이 비교적 짧은 곳에 오류감시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환자안전관리 활동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일

반적 특성 확대 연구를 통해 관련성을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조직몰입이 안

전관리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조직몰입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20-22], 셀프리더십, 자

기효능감, 조직몰입이 높아질수록 환자관리활동이 높아

졌다[2,7,13]. 이에 간호사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도록 정기적인 리더십 교육, 자기효능감 교육 등

이 필요해 보인다. 조직몰입은 다양한 요소로 인해 영향

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직몰입은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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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의사소통, 외형적 근무환경, 근무자 간의 관계, 병

원의 적절한 보상체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 받는

다[10]. 이에 간호사가 조직에 몰입하여 헌신할 수 있도

록 의료진 간의 명확한 업무영역에 대한 법적 기준, 긍

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상호교류 프로그램 및 

다양한 여가활동의 지원, 업무량과 강도를 고려한 승진, 

금전적 보상체계 등이 확고해진다면 조직몰입이 더욱 

상승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셀

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조직몰입으로 안전관리활동을 

38.2%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간호사를 대

상으로 조직몰입, 직무스트레스가 안전관리활동에 영향

을 미치는 연구[20-21], 수술실간호사 대상의 안전관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13,22] 등과 유사하다. 

다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셀프리더십과 안전관리활동

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여 향후 셀프리더십과 안전관리

활동의 관련 연구가 매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종합병원간호사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

감, 조직몰입이 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조직몰입이 안전관리활동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또한 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조직몰입으로 나타났고 안전관

리활동을 38.2% 설명하였다. 특히, 셀프리더십이 안전

관리활동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나타나 향후 그 관련

성에 대한 연구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종합병원간호사의 안전관리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에게 정기적으로 리더십 교육, 자기효능감 교육 

등이 시행된다면 안전관리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조직몰입 향상을 위해 긍정적인 업무환경 조성과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적절한 보상 체계의 마련 등이 시행된다면 조직몰입 향

상을 통해 더 활발한 환자 안전관리활동이 수행될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G 시의 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화하기에 어려워 확대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또한 셀프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향

후 이에 셀프리더십과 안전관리활동에 확대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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